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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 태 준†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피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학대 유형별로 부적 영향을 완

화 시키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5개 남녀공학 고등학생

7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 380명을 방임, 적대감 학대, 신체

적 학대, 성적 학대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학대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한 후 보호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학대유형별로

보호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중재효과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

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유형 중 방임만이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방임과 내적통제소재의 상호작용, 방

임, 사회적지지 그리고 내적통제소재의 상호작용 등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지지만으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조절하기는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지지는 내적 통제를 통해 학교적응을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대, 청소년,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지지, 내적통제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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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는 아동에게 장기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후 청소년 및 성인기

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6).

Wodarski, Kurtz, Gaudin, Howing과 Wodarski

(1990)는 학대경험이 있는 집단과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교한 연구에

서 아동기 학대경험이 저조한 학업 능력, 문

제 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관

련된 지속적인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이어지

며, 학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비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Grusec & Goodnow, 1994;

Parke & Slaby, 1983). Dodge. Bate와 Pettit(1990)

는 신체적 학대 경험은 또래나 성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경향이 있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은 공격성을 유발하고 낮은 자아 존

중감과 우울,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성인기의 대인관계, 사회적, 성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lger,

Patterson & Kupersmith, 1998). 결국 Masten과

Coatsworth(1998)에 따르면 학대란 전쟁과 유

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황

으로 이 같은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장기적인 부적응 행동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부적

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고도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거쳐

올바르게 적응해나가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어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

는 경우도 있다(Cicchetti, Rogosch, & Holt, 1993;

Daniel, Perkins, & Kenneth, 2004; Perkins, Luster,

& Jank, 2002). 이와 같이 학대의 부정적 영향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요인을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이라 한다

(Cicchetti & Toth, 1996).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에 대한 보호

요인을 기존의 정신 병리적 결함에 대한 연구

에서 점차적으로 청소년의 적응적인 행동을

찾는 것으로 변화되었다(Grizenko & Fisher, 1992;

Luthar, 1993; Perkins, Luster, & Jank, 2002).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잠재적인 보호요인

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개별

적 특성, 둘째는 가족의 기능, 셋째는 가족 이

외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개별적 특성으로는

종교성(religiosity)과 내적 통제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를 들 수 있는데 종교성은 청소년들

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ryfoos,

1990; Hawley & DeHaan, 1996; Perkins, Luster,

& Jank, 2002; Werner, 1990). Luthar와 Zigler

(1991)는 청소년의 사례에서 내적통제소재는 스

트레스에 대한 저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가족 기능

(family process)은 적어도 부모 중 한명과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가족의 역기능으로부

터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Blum, Beuhring,

& Rinehart, 2000).

이밖에 가족 이외 지지적인 관계의 성인

(Luthar & Zigler, 1991), 긍정적인 학급 친구

(Blum, McNeely, & Rinehart, 2002), 또래 집단의

특성(Blum et al., 2000; Hawkins et al., 2000),

교과 이외 활동의 참여(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y to Children, 2000) 등을 보

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족 이외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지지적인 또래 관계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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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Blum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긍

정적인 학교생활 경험과 성인기의 긍정적인

성취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학대 경험과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학대 경험과 관

련된 연구로는 김재협, 최지현(2006)의 연구에

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사

회생활 활동성 위축과 관련 있음을 밝혔다.

박덕숙(2002)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나 불안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

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성자(2001)는 초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적응 향

상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지지, 아동의 대인기

술과 책임감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연구의 경우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학대경

험의 부정적 영향은 보호요인에 의해 그 영

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학대 유형별 보

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경험

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개별적 특성 중 내

적통제소재와 가족기능 및 가족 이외의 요인

으로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

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피학대 경험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규명

하고, 이런 학대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개별적 특성

중 내적통재소재와 가족기능 및 가족 이외의

요인인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할 것이

다.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대 경험과 학

교생활적응간의 단순 상관을 규명하였을 뿐

학대 종류별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같

은 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였

다는 제한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이런 제한점을 고려하여 중재변인들의 역

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

며, 서울 지역 4개 고등학생과 경기도 1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

여 고등학생 총 785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부실

하거나 극단치가 포함된 5명의 자료를 제외하

고 78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자는 피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으로서 17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에 대한 문

항에서 조사대상자 총 780명 중 380명(48%)이

학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

령은 18.33세(SD= 7.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83명(48.2%)으로 평균

연령은 18.61세(SD=8.31)이었고, 여학생은 197

명(51.8%)로 평균연령은 18.07세(SD=5.73)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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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피학대 척도 (CECA-Q)

Smith, Lam, Bifulco 와 Checkley(2002)의 CECA-

Q(Childhood Experience of Care and Questionnaire)

는 방임, 적대감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

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 소척도는

아버지, 어머니의 방임 각각에 대해 5점 척도

로 평가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mith

등(2002)의 연구에 발표된 기준에 따라 부, 모

각 각 합계점수가 29점, 19점 이상일 때 방임

으로 분류한다. 적대감 학대는 각각에 대해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부의 적대감 학대는 합

계점수가 31점 이상, 모의 적대감 학대는 27

점 이상일 때 적대감 학대가 높은 것으로 분

류한다.

신체적 학대는 총 19문항으로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동안 가족 중에 누구로부터 반복적으

로 맞은 경험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답하도

록 하였으며 ‘예’로 답한 경우 신체적 학대로

분류한다. 성적학대는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예/아니요./확실하지 않아요.’를 답하도록

하여 한 가지라도 ‘예/ 확실하지 않아요.’로 답

한 경우 성적학대자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체적 학대가

.66, 성적학대는 .76, 모의 적대감 학대는 .83,

부 의 적대감 학대는 .92, 모의 방임은 .87, 부

의 방임은 .88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소재 척도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에서 학교 영

역에서의 통제감 문항 부분을 박현선(1998)이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수정 보완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소재, 즉

자신의 과업수행, 성취여부의 귀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척도

Hernandez(1993)가 사용한 학업 관련 사회적

지지의 척도를 박현선(1998)이 번안하여 사용

한 사회적지지 7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지지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수

준을 같은 반 친구, 학교 선생님, 형제, 자매,

부모 이외 가까운 성인의 4가지 형태로 나누

어 측정하여 총 28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학교적응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현경(2003)이 사용한 학교

적응도 2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기

존의 선행 연구들(민병수, 1991; 이상필, 1990;

조한익, 1990)에서 사용된 질문지들 가운데 학

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학업성취도에 관한 문

항들로 크게 학교에 대한 흥미(5개 문항), 학

업성취도에 대한 태도(5개 문항), 학교규범 준

수(10개 문항), 교사와의 관계 문항(8개 문항)

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에 대한 측정방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

어있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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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7로 나타났다.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각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작성 방법을 충분

히 설명하고, 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

으며 설문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학교생활적응, 방임, 적대감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을 확인 한 결과 학교생활적응도는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 방임, 적대감 학대

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

른 피학대 경험 빈도 및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방임, 적

대감 학대, 성적 학대, 학교생활적응에서 성차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도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피학대경험의 유무

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생활적응에서 피

학대경험이 있는 집단이 피학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7.35 p<.01).

피학대

경험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df

피학대

무경험
400 75.49 11.52

-7.35
** 722.68

피학대

유경험
380 70.01 9.10

**P<.01.

표 2.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

통제소재의 중재효과

학대 경험 중 방임이 학교생활적응과 상관

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먼저 방임이 학교생

남 여 F

방임 49.33(9.61) 48.21(10.32) .79

적대감 학대 40.72(10.37) 36.69(10.09) .65

신체적 학대 .51(1.24) .98(1.79) 30.12**

성적 학대 .21(.69) .26(.63) 1.0

학교생활적응 68.99(8.47) 71.00(9.46) 2.46

내적통제소재 17.78(3.91) 19.05(3.08) 21.28
**

사회적지지 74.58(14.41) 77.27(11.81) 8.27
**

**
P<.01.

표 1. 성별에 따른 피학대 경험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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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내적통제소

재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방임, 내적통제소재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

다. 결과를 보면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

인에 포함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인까지 포함

된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도 유의미한 예언

변인에 포함되어 총 11%의 변량을 설명하였

다. 방임의 설명변량에 더해 상호작용 변인이

1%의 설명변량을 추가한 바, 방임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내적통제소재가 중

재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가 중재변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

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그리고 학교생활적

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

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

에 포함되어 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상호작

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적대감 학대가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내적통제소재

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대 경험 중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경우 표 1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

응 변인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보호요인 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

석에서 제외시켰다.

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

회적지지의 중재효과

학대 경험 중 방임이 학교생활적응과 상관

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방임이 학교

B β R2 R2 Change F Change

적대감 학대(A) -.19 -.22** .05 18.62**

내적통제소재(B) .55 .22
**

17.84
**

A × B -.01 .04 .09 .00 .67

*p<.05, **p<.01.

표 4. 적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방임(A) -.19 -.21
** .04 17.55

**

내적통제소재(B) .58 .23** 21.09**

A × B -.00 -.11* .11 .01 4.92*

*p<.05, **p<.01.

표 3. 방임, 내적통제소재,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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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지

지가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방임,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

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

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

에 포함되었으며, 상호작용 변인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도 유의미한 예언변인

에 포함되어 총 17%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방

임의 설명변량에 더해 상호작용 변인이 1%의

설명변량을 추가한 바, 방임이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주는 데서 사회적지지가 중재효과

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가 중재변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가정하고,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대

감 학대,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적대감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투입된

경우,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설명변인에 포

함되어 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

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데서 사회적지지의 중

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보

호요인과 대인적 보호요인에 대해서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청소년

의 피학대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피학대 유형별로

B β R2 R2 Change F Change

방임(A) -.19 -.21** .04 17.55**

사회적지지(B) .25 .36** 54.47**

A × B -.01 -.10* .17 .01 4.30*

*p<.05, **p<.01.

표 5. 방임, 사회적지지,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B β R2 R2 Change F Change

적대감 학대(A) -.19 -.22
** .05 18.62

**

사회적지지(B) .24 .35
**

50.92
**

A × B -.00 -.08 .17 .01 2.91

*
p<.05,

**
p<.01.

표 6. 적대감 학대, 사회적지지, 및 상호작용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표(N=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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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통제소재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가 있

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방임, 적대감 학대, 내적통제소재,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상관

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학대경험 유무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대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학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로 나타나 학대경험이 있을 때 학교생활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방

임이나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Brassard &

Gelardo, 1987; Kline & Christiansen, 1975; Mcneil

& Brassard, 198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대가 심할수록

교사와 교우관계는 원만하지 않으며, 학교규

칙을 지키지 않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덕숙(2002)의 연구와는 상

반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학생들은 부모의 체벌

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

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머님께 매

를 맞았으나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다”, “내

가 잘못했을 때 맞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

타나 신체적 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성적학대 경험이 낮은 어휘력, 등교

거부(Trickett, McBride-Chang, 1994), 학습 장애

(Livingston, 1987)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inbender 와 Friedrich(1989)는 일반 학교의 학

대 경험이 있는 아동과 학대 경험이 없는 아

동을 대상으로 IQ 지수와 학업 성취도를 비교

한 연구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eyome(1993)의 연구에서

성적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과 성적학대 경험

이 없는 아동 간의 지적 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상

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연구 대상의 차이

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일반 학생집단의

경우 임상 집단에 비해 학대율과 수준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어 이런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점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는 방

임이나 적대감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

었다. 또한 학대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학대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과 보호요인

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방임을 경험한 청

소년의 경우 방임의 경험이 학교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내적통제소재의 중재효

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적통제소재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조절변인(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Luther

와 Zigler(1991)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방임의

경우 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에 있어서 내

적통제소재는 보호요인으로 유의하다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며 내적 통제를 하는 청소년

들이 환경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응적

이라는 Alva와 Padilla(1991)의 연구와도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즉 내적 통제력이 높은 사람

은 방임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학교생

활적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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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내적통제소재가 낮을 경우 학교생활적

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방임과는 달리 적대감 학대의 경우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내적통

제소재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대감 학대의 경우 내적통제소

재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 학교생활적

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대감 학

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내적통제소재

의 중재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방

임의 경험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조절변인(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방임의 경우 아동기 동안에

지지적인 성인이 있었을 때 보호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Zimrin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적대감 학대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중재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는 학교생활적응과 직접적인 상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대감 학대와 학

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재효

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박현

선 (1998)의 연구에서 고위험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한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적대감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집단에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자기 보

고형 방식에 의한 회고적 자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

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성취도, 학교규범 준수, 교사와의 관계 등

의 문항들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은 자기 보

고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Zingraff 등 (1994)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담임선생님이 학과 과목 평가점수와

출석율, 정학이나 퇴학 자료를 근거로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의 평

가나 객관적인 자료(출석율, 학업성적 등)에

의한 평가가 좀 더 신뢰 있는 연구가 될 것으

로 여겨진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학대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여 학대 유형별 보호요인을 확인하였으

나 중복학대는 제외시켰다는 제한점이 있다.

Margolin과 Gordis(2000)는 학대는 순수하게 어

느 한 가지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기 보다는

중복학대가 흔하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학대뿐 아니라 중복학대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에 대한 보호

요인의 중재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횡단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학대경험, 보호요인, 학교생

활적응간의 동시적인 관계만 살펴볼 수 있을

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단점

이 있다.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호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

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

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이나 가정 환경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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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경제적 능력 및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

른 연령층이나 실업계, 비행청소년 집단, 빈곤

층 등의 환경에서는 학대경험과 보호요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시

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기 학대경험

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대의 부정적 영향이

어떤 보호요인의 영향으로 조절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혔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특히 학대 유형별 보호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이미 경험했거나 경

험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개인 내적 자원

및 대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함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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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Adolescents

Tae-Jun Lee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chool adjustments of adolescents with abuse

experience of 4 types of abuse (parental neglect, parental antipathy,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explore protective factors which might alleviate negative effects for each abuse

type. 785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Seoul and Kyoungki Province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ssessing abuse experience (CECA-Q) and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380 adolescents reported that they had an abuse experience. It was demonstrated that

adolescents with abuse experience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 on school life adjustment

than those with no abuse experi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an

interac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an interaction among parental neglect, social

suppor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explained significantly school adjustment. However, the

result showed that social support alone didn't moderate school life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has abuse experienc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were shown to play a

role as protective factors only in the parental neglect type among four abuse types.

Keywords : abuse,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